
 

 

메이크업 포에버, 새로운 아쿠아 XL 캠페인에서 찰리 XCX 와 손잡아 

 

-- 무대 예술가들과 프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과 협력하는  

첫 글로벌 아티스틱 콜라보레이션보여 

 

(파리 2016 년 3 월 30 일 PRNewswire=연합뉴스) 전문 무대 예술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메이크업 애호가들을 위한 혁신적이고 예술적인 제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프랑스 

프로 메이크업 아티스트 브랜드 메이크업 포에버(MAKE UP FOR EVER)가 팝 스타 찰리 

XCX(CHARLI XCX)와 글로벌 아티스틱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신제품 아쿠아 XL 아이 

펜슬(AQUA XL EYE PENCIL)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uk/7792251-make-up-for-ever-teams-up-with-

charli-xcx/ 

 

찰리 XCX 의 대담하고 예술적이며 에너지가 넘치는 무대 위 존재감은 메이크업 포에버의 

창의적 정신과 아쿠아 XL 컬렉션의 강렬한 컬러감과 뛰어난 제품력을 대변해 준다. 2016 년 

메이크업 포에버는 찰리 XCX 의 라이브 투어부터 영상 촬영을 위한 메이크업 아트까지, 

그녀의 모든 공연과 예술적 창작에 참여할 예정이다. 개성 넘치는 가사와 다양한 장르 

음악의 거장인 찰리 XCX 는 ‘Fancy’, ‘Boom Clap’ 및 ‘Break the rules’와 같은 세계적인 

히트곡들을 선보였으며, 이기 아질리아(Iggy Azalea), 아이코나(Icona Pop) 팝 및 셀레나 

고메즈(Selena Gomez) 같은 유명 가수들에게 곡을 써주기도 했다.  

 

메이크업 포에버의 아쿠아 라인은 공연 예술가들과 프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인정하고 

애용하기로 유명한 제품으로, 메이크업의 한계를 뛰어 넘어 더욱 혁신적인 제품력과 강렬한 

컬러들로 구성된 아쿠아 XL 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신제품 아쿠아 XL 아이펜슬은 강력한 

워터프루프 효과로 무대 공연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선명한 컬러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부드러운 발림성으로 민감한 눈가에도 쉽게 발색되며, 어떠한 순간에도 다양한 메이크업 룩을 

연출할 수 있다.  

 

“메이크업 포에버의 크리에이티브한 에너지를 사랑한다. 생기와 에너지가 넘치는 

브랜드이고 자유자재로 메이크업을 표현하고 도전하게 만든다.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을 

통해 때론 섹시하고, 여성스럽게, 혹은 와일드하게 변신할 수 있어 어떤 무대에서도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메이크업 포에버를 가장 아낀다.” – 찰리 XCX 

   

메이크업 포에버 소개: 

1984 년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다니 산츠(Dany Sanz)가 만든 메이크업 포에버는 

프로들의 오랜 연구를 통해 개발된 혁신적인 포물러, 선명하고 다채로운 컬러, 그리고 어떤 

피부에도 완벽하게 표현되는 색조 제품들을 선보여 왔다. 또한 ‘인생은 무대’이며,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브랜드의 이념이다. 

더욱 자세한 브랜드 정보는 웹사이트 www.makeupforever.com 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출처: 메이크업 포에버(MAKE UP FOR EVER) 

 

 

 


